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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진부하지만 ‘의사는 병자의 증상을 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지만, 경제학자는 

통계를 보고 경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표현이 있다. 그만큼 경제학자에게 통계란 

경제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북한경제를 

보여주는 신뢰할만한 통계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신진학자

로서 느끼는 한계와 희망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신뢰할만한 통계의 결여는 연구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자로 

그러하였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북한경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관련 연구를 접하면서 의외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고 가능성을 품고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나 곧 어떤 주제를 연구하는 지와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통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부터는 자력으로 통계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여기에서 북한 연구를 포기하고 멈춘다. 설혹 운이 좋게 관련연구를 끝낼 수 있었다하더라도 

기울인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것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게 되어 후속연구를 시도하지 않는다. 

간혹 후속연구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그 때부터는 연구 분야를 바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북한무역통계를 분석하거나, 탈북자 설문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하거나, 북한의 경제상황

을 임의로 가정한 뒤 시뮬레이션 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경제 

연구자가 시도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비슷한 모습으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제한된 북한 연구 방법론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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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의 결여는 연구방법론의 발전도 해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제한된 연구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박사과정동안 익힌 최신의 다양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일시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설혹 운이 좋아 고급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여도, 대부분 주류경제학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매우 예외적인 방법론이거나 

기존 방법론을 상당한 수준의 가정을 바탕으로 뒤틀어 사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북한경제를 연구하게 되면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주변적인 

방법론에 집중하게 되어 경제학자임에도 경제학에서 멀어지고 다른 경제학자와는 학문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북한경제 통계의 부재는 새로운 경제학자

의 진입을 막는 한편, 기존 경제학자를 주류경제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학문발전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것이 고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기는 하나 북한경제는 

연구해야 할 것이 많고 그만큼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가 쉽게 연구를 시작하지 

않는 분야이다. 필자는 그렇기에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기쁨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기쁨은 새로운 것을 밝히는 것에서 있기에,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북한경제는 

학문의 기쁨이 크게 잠재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경제 연구를 국책연구기관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연구는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곳은 국책연구기관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신진 연구자가 많이 진출한 

요즘을 기회삼아 북한경제에 대한 더 많은 논쟁과 경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